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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소현 미술사·예술학 연구원  사진제공. 샘 정 해외

작가 샘 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초빙교수로 올 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한국 전통도자의 제작방식과 지역별로 

다른 재료의 성질을 연구하는 데 방문 목적을 두었다. 작

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

며 도자를 빚는 학생들의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수천 년 동안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방식이 동시대 

도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

다. 더불어 분청에도 관심을 표한 그는 한국의 다양한 지

역에서 나오는 재료에 따라 다른 공예품이 제작되는 지

역문화와 재료의 특성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래

도록 내려온 한국 도자 고유의 특성에서 현대 도자에 이

르기까지 각각의 영향과 흔적을 찾는 작가 샘 정은 자신

의 근원과 현재의 본인을 연결하는 터널을 조심스럽게 

지나는 긴 여정에 있는 듯하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매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축약)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원래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융화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 살아온 작가는 미국인으로

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자신이 느끼는 동질감과 

달리 이방인의 시선을 받던 작가는 1993년 부모님과 한

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친밀감을 느꼈다고 한다. 아시아

와 서양의 두 문화 사이에서 동질감과 이질감을 오가는 

작가의 고심을 우리는 ‘교포’라는 단어로 일축한다. 외모

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편안함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각

각 다른 문화적 틈을 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우리는 편리하게 그 정체성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 작가

는 자신이 경험한 이중성을 도자에 담는다.

그는 아시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기형을 빚은 후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구름의 형태를 더해 원형을 

변형시킨다. 구름은 서예와 현대회화 사이를 오가는 명

확한 윤곽으로 마무리된다. 그의 구름 연작은 마치 고려

청자에서 3D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듯, 혹은 백자를 좌

대로 삼아 그 위에 구름 조각을 놓아둔 듯 형태가 독특하

다. 그의 작품은 우리가 그동안 쉽게 그리고 익숙하게 접

해왔던 청자나 백자뿐 아니라 똥장군과 같은 생활 속의 

질그릇을 닮았다. 자신의 뿌리인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

고풍스러운 단풍이 늘어선 영빈관을 지나 휴 크래프트Huue Craft에 

들어서니 시리도록 흰 백자 위 둥둥 떠 있는 구름을 안은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붉은 단풍과 가을 하늘의 뭉게구름과 같은 도자를 빚는 

작가 샘 정Sam Chung을 만났다. 동양인의 외모로 서양인으로 성장한 

정체성을 투영하여 전통도자를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그의 작품은 

뜨거운 여름과 혹한의 겨울을 잇는 이 계절과도 닮았다. 

「Revival Passage 2019」 h46cm×28cm×d21cm 

샘 정
구름을 빚는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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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아시아인의 외모를 지닌 자신과 

미국인으로 성장한 내면을 전통기형의 형태 왜곡으로 은

유한 것이다. 

한국 도자기에 대한 관심은 작가 스스로 자신에게 던지

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문화에서도 한국에서도 

온전하게 융화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편안함을 느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전통도자의 형태에 현대적인 요

소를 중첩시켰다. 2010년쯤 시작된 작가의 초기 구름 연

작은 주자나 호, 화병의 전통적인 형태 위에 단순히 구름

을 그려 넣었다. 도자 위에 얹힌 구름은 삼차원적인 표

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미지로만 작용했다. 반면 최

근 그의 작품은 동일한 주제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보

다 다층적인 시선을 유도한다. 병이나 주자의 기능적인 

손잡이를 탈각시키고 구름으로 대체했다. 꽃잎이 벌어

진 병의 외부와 내부는 구름의 윤곽으로 연결되어 삼차

원과 평면을 오가는 시선의 혼란을 야기한다. 더불어 외

면과 내면의 구분을 하나의 시선으로 연결하여 작가가 

겪는 이중적 혼란이 작품에서는 하나로 융화되는 모양새

「Revival Passage 2019」 h33cm×w61cm×d23cm 

「Mountain Janggun 2019」 h30cm×35cm×d24cm 샘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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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샘 정은 미국 세인트 올라프 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세라믹 전공으로 석사를 마쳤다. 개인전 22여회를 개최하고, 

100여회 이상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경덕진, 덴마크, 

헝가리 등에서 레지던스 작가로 활동했으며,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도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미국의 권위있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초빙학자로 선정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미국의 현대도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다. 샘 정의 도자는 감상자의 시선과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구름과 변형된 도자를 볼 수 있다. 초기 작품이 전

통이라는 요소 위에 이미지를 얹어 융화되지 못한 이질

감을 초래했다면, 10년이 지난 현재의 작품은 자연스럽

게 섞이고 다시 해체되는 과정을 함축하는 듯 보인다. 

전통적으로 구름은 자연산수문의 하나로 그 생명이 인간

보다 월등하기에 대개는 장수를 의미한다. 동시에 구름

은 용이나 거북과 같은 무늬의 주변에서 신령스러운 분

위기를 북돋는다. 그러나 작가는 전통적인 상징에서 벗

어나 구름의 물리적 성질에 주목한다. 물방울이나 작은 

얼음 입자들이 대기 중에 무리 지어 있는 구름은 뭉쳐있

는 모양에 따라 우리의 시각에 다양한 형태로 인식된다. 

샘 정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흐르는 구름을 작품에 새

긴다. 그는 아시아의 전통 도자가 서구에 끼친 영향과 그

것이 어떠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에 융화되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마치 구름이 뭉친 모양과 지리적 위치

에 따라 불리는 명칭과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이는 양쪽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유연한 자신을 은유하면서 동시에 충돌을 초래하는 이방

인으로서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한 구름의 형태는 자유자재로 변화

할 수 있는 흙의 성질과 닿았다. 그럼에도 유연함과 시공

간의 초월적 성질을 상징하는 구름이 번조 과정을 거친 

후 뚜렷한 윤곽 안에 고착되는 것은 모순으로 남는다. 더

불어 전통이라는 무형의 성질이 외적인 형태의 유사성에

서만 비롯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는 도자의 특

성에 기인한 것으로 모든 도예가들의 고심이 아닐 수 없

을 것이다. 작가 역시 이 부분에 고심이 깊은 듯하다. 아

시아 도자의 전통과 서구에 끼친 영향의 상관관계와 더

불어 자신의 근원을 찾으려는 작가의 긴 여정 후 탄생할 

차기 작품에 많은 기대를 보낸다.  

 sammychung70  H. www.samchungceramics.com

「Mountain Janggun 2019」 h30cm×35cm×d24cm

「Mountain Janggun 2019」 h30cm×35cm×d24cm 「Stoneware Cloud Vase 2016」 Stoneware, slip, sgraffito

「Stoneware Cloud Bottle 2016」 Stoneware, slip, sgraffito


